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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자 이용 조천 산리 불돗당 인 심1. : /

2. 일 자 : 2017.04.24

이 당 주시 조천 산리 조천에 라 는 산간에 있는 날에 미,

산입니다 여 가 이 당 래는 날 날 상 말  가 에 골리나.

고 어 에 싯지나난 용 그 진 용얼 새 그 진 새, ,

그걸 허울허울 언 갑싸 들 새강 리를 결 니 각 리 ,

남 사주 고리에 북 사주 말 지에 열 폭 단 단 마에 나막 신 신엉,

외 엉 롱 보 에 겐 신언.

인간에 가 난 에 어 가면 인간에 내가 가 좌 만 데가 이신고

에 이 게 굽어보니 이 미 산 당 름 름에 거 보니 도 좋

지고 태역 단풍도 좋 지고 내가 내 사면 좌 만다 연 월 열사, 3

날 에 당 름 내 산 허릴 돌단 보니 상상 에 좋 자리가 있는

거라 그 자리에 마님 내 산 난 처 내 사신 이거 어느 자손.

에 강 상단골 어야 내가 여 도 고 내가 있는 건데 어 가 핸

이 게 니가 짚어보니 내생이 근가름이엔 건 이 산 라 에,

산 산 데 마 이 있었나 요 게.

그 마 에 상장 집 님 가 이십스 삼십 른이 연 사십 마 이 다 뒈가는

자식이 어 들도 고 도 고 난 재산 좋 남단 북단 른 도,

좋고 고 실 높 집도 좋 지고 경해도 가 어 막 탄복햄시난, ,

그 날 에 니가 꿈에 몽 를 야 상장 집 님 닐러냐,

리 잘 살 도 남 간에 후 승시킬 자손이 없어 지 탄복 고 있

질 냐 이날이 는 데 낼 에랑 언 단 벡돌 나 벡시리나 청감주나 미,

나리 청근 나 계란 주나 다 맑 식이라 그런거를 해 당 름 상상‘ ’

돌당 보 라 난데없는 진미륵이 있 니

나에게 룩 드 보면 달 열 벡일이 못뒈 가 볼 도리가 있

리라 해연 꿈에 몽 난 그 상장 집 님 퍼뜩 난 보난 꿈이라. .

마니가 몽 는 즉시 신 그냥 집에 만 리 난 해놓고 게난,

언 단 해놓고 미나리 해단 소해놓고 계랄 삶 놓고 감주 해놓고연 는,

에 놩 지언 당 름 라간거라,

라간 허리 게 돌단보난 이 상상 에 이 진미륵이 이신거라 게.



난 이 자 간걸 몬 내 놘 드 자 자만 막 드 둰 내 신

진짜 일이 매 포태가 뒌거라 겐 벤게 열  뒈난.

는 이만큼 고 이고 이 랑 내가 나 에 번 강 고맙

핸 드 뒁 주 겐 연

이 몬 그 해놓고 다 는 에 놩 지어 당 름‘ ’

라 난 가 불어놓 난 동산 높 고 뒤에 짐 뒷동산 얕 고 가,

진 건 이 게 막 자자 분거라 게난 막 손 엉 라간거라 름이어부.

난 겐 라간 마님 드 뒁 내 는말이 이고 좋 마님,

좋 마님 욜 요만큼 고장남 이 는건 지 이 자리라 여 가‘ ’ .

고장남 요 고장남 듸 나 좌 해시민 이내 몸도 고가 가 편 핸 좋 걸,

난 마님 동산 높 지고 뒷동산 야자 나 늬 손 엉 감 다 양.

자 자만 얼 얼 해여둰 집에 게 그날 엔 가 그냥 우 천리,

쏟 진거라 늘과 이 맞붙 도 가 쏟 지는 벼락 천 소리가 당탕,

당탕 난 그 벼락천 소리에 니가 새통 리 그 이름이 새통‘

리 라 그 간 언 마 돌에 마 고 시름돌에 시름 어 걸사 번’ ,

언 이 여 좌 거라.

게난 상장집 님 어 엔 슨 벼락천 소리가 그추룩 나신고 난

신 가 그추룩 늘 이 맞붙 게 신고 해연 에 번 당 름이나 고장남,

이나 돌 보주 연 이리 보난 그 당 름 상상 에 있었 진미륵이 여

이신거라 ,

이고 좋 마님 좋 마님 마님 실 이 좋 연 그“ ” .

후 부 이 마님이 동 특히나 엇인 사람들 요즘에 들,

별 햄주만 엔 들 들 들 엇엉 는 그런분들 가면 들.

도 낳게 해주고 잘 지못행 막 는 이런 도 마님신 다가면 도 잘

게 곡 게난,

마님 날 그 골목에 들어 에 질이 이 가 민

웃 질인 생이라 게난 말탄 양 도 말 탕 강 강 당도 이 당 들.

어 는 골목에 면 그 말 면 말 이 어불게 해 마니가 지장사.

는 포목장사나 도보상 들 얼 놩 실 놩 는 사람이나 포목장사들도

어가 민 우 마님신 그 감상 실감상 다 풀엉 감상 행 가면 그 장사

가 잘 고 경 민 망 게 고 게난 마니는 월 월 열사 날 마니가. 3

에 내 덴 해 큰 일 민 강 새통 리 강 상 상, ‘ ’

놩 거 삼 삼 리 연 들 이 지 는거라 날.

는 당끼 끼들 이 산 가름 다 돌 그 이 굿 시작 했 헙 다게.

게난 이 마니 본풀이는

월 날 불도 마니이 에 다른 당들 월 면 이 슨 를

는데 이 니는 일 는거라 경 해연 를 다른 당들 부분.



는데 이 당 날 일 고 견우직 만나는 거랜 곡 동짓달 열사 날.

이 는 시만국 일 자손들이 게난 날에는 시월달에 했 핸 이 날엔 농사만.

지 난 시월달 민 다 곡식 거 어 놩 곡식 그거 거 마니신 떡 핸 놨

단 나신 ,

이 미 들 해 다 미 에다 어주단 보믄 시월달에 사람 경 못 는거라 ,

게믄 동짓달 열사 날 그날 마님 시만국 일이 해연 님 에1

번 상 습니다 게난 마니 본풀이는 이건 니는 미 산 고장남 좌.

불도 니 에 돌 이 나 있지 도 궤라 일날‘ ’

거도 들러도그 는 랜 니에들 다 니다 게난 는 산. ‘

놀래 풍내 산 라 거 는 행 당 뒤에는 산신이 있 해여 산신’ , .

이 있 해 부분 웃드르들 산신놀이들 산신이 있고 이 당 본풀이는 그거

고.


